
관찰 대상자 : 산책하는 반려동물과 반려자 

관찰 장소 : 반포한강공원 

일시 : 2017년 6월 9일 금요일 (18:00 ~ 20:00) 

관찰자 : 김민경, 장다원, 최윤화 

환경 

평일 저녁 시간대이지만 산책 및 휴식을 취하러 나온 사람들이 제법 있었음 

밤 도깨비 행사를 하고 있어서 애완동물을 데려온 사람들 보다 일반 방문객이 다 많았음 

공원이 넓다 보니 사람이 제법 있었으나 여유로운 느낌 

태도 

표정들 

대체적으로 목줄 착용을 하고 있었고 산책중인 경우 몸에 두르거나 손에 잘 쥐고 있음 

(예외, 산책인 듯 하나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목줄을 안 한 경우가 한 분 계셨음) 

텐트를 준비해와 오랜 시간 머무는 경우 반려동물이 풀려있거나 혹은 나무에 매어 있는 등 

보호자의 개인차가 있음 

위와 같은 경우 반려동물 산책을 위해 외출한 것 보다는 가족들 피크닉 차원에서 데려온 

듯한 느낌 (한 가족의 경우 반려동물을 케이지에 넣어 가두고 자리를 비운 경우도 있었음) 

행동특성 

관찰내용 

 

 

 

주요이슈 

및 피드백 

• 대부분의 반려견이 품종견이다. 

• 일반적으로 목줄을 착용 중이다. 

• 반려자들이 "내 강아지는 도망가지 않아요!"라는 안심하는 마음을 가진다. 

• 대부분의 반려자들이 배변봉투를 소지하고 다닌다. 

• 전반적으로 반포한강공원은 펫티켓이 잘 지켜진다. 

• 공원 내에 규칙 위반 시 벌금형 표시가 안내되고 있다. 

관찰자 

의견 및 

보완사항 

• 안심은 곧 방심이 된다. 

 



관찰 대상자 : 산책하는 반려동물과 반려자 

관찰 장소 : 망원한강공원, 난지한강공원 

일시 : 2017년 6월 10일 토요일 (16:50 ~ 18:50) 

관찰자 : 최윤화, 김경은, 정은지, 한진홍 

환경 

주말이라 반려동물을 위한 산책보다는, 텐트를 가지고 피크닉을 나온 사람들이 많음 

망원한강공원과 난지한강공원 공간에 설치한 텐트들 때문에 잔디밭은 산책하기 협소함 

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 때문에 유실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임 

공사 중으로 일부 구역이 막혀 있고 주말이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 산책로가 좁아 

산책이 쉽지 않음 

한강방향에서 오는 산책로보다는 지하철역에서부터 오는 산책로에 반려동물이 더 많이 보

이고, 혼자 나오신 50대 아저씨들이 유난히 많이 보였음 

태도 

표정들 

가족단위 혹은 사람들은 텐트에서 피크닉을 하고 있어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들이 매

우 자유롭게 돌아다녀 혹시 유실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됨 

목줄 유무는 단번에 관찰기법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지만 배변봉투 유무에 대한 질문할 기

회를 잡기 어려워 아쉬움 (다가가는 것에 대해 경계함) 

반려동물 산책보다는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이 주로 보였고, 피크닉 중 산책을 하는 경우는 

많이 없었으며 텐트 주변에만 머무르는 모습이 많이 보였음 (산책을 하는 사람들은 소수) 

행동특성 

관찰내용 

 

주요이슈 

및 피드백 

• 목줄은 소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텐트 및 돗자리를 설치하고 옆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

반려동물을 자유롭게 풀어놓는 편이었다. 

• 반려자들은 "우리 강아지는 물지 않는다”라는 생각을 한다. 

• 공원 내에 반려동물과 반려자를 위한 규칙과 함께 위반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안내되어 

있지만 검사를 하는 사람이 없고, 강제성이 없다 이용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

많지 않았다. 

관찰자 

의견 및 

보완사항 

• 반려자는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에티켓인 ‘펫티켓’이 필요하다. 목줄은 반려동물을 

키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과 내 반려동물의 안전 및 유실을 방지할 수 있다. 또한 

반려동물이 배설한 배설물은 배변봉투를 지참하여 쾌적한 산책로와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. 

 


